
방탄소년단·블랙핑크 멤버들, 첫 솔로앨범 ‘역대급’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왼쪽)과 걸그룹 블랙핑크
의 지수가 나란히 데뷔 후 첫 솔로 활동을 시작
하면서 글로벌 인기를 달구고 있다.

사진제공｜빅히트뮤직·YG엔터테인먼트

◀

‘솔로 끝판왕!’
두 글로벌 그룹의 멤버가 솔로로 첫발

을 내딛기에 앞서 전 세계 음악시장을
강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역대급
인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과 블랙핑크
의 지수가 데뷔 후 첫 솔로 앨범을 일주
일 간격으로 내놓으며 기록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지민은 24일 발표하는 첫 솔로 앨범
‘페이스’(FACE)의 수록곡 가운데 ‘셋
미 프리 Pt.2’(Set Me Free Pt.2)를
17일 선공개해 전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다. 21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
면 이 곡은 공개한 지 4시간45분 만에 전
세계 100개 국가의 아이튠즈 ‘톱 송’ 차
트 1위에 올랐다.

소속사는 “솔로곡으로 아이튠즈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운 것”이라며 “올해
발매된 곡 중 전 세계 100개국 이상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은 지민의
솔로곡과 지민이 빅뱅과 협업한 ‘바이
브’(Vibe) 단 2곡”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민은 단숨에 최근 발표
한 일본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
킹’에도 1위로 올라섰다.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제이홉, 진,
RM에 이어 네 번째로 솔로로 나선 지민
은 온전히 자신을 마주하고 아티스트 지
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야
기를 ‘페이스’에 담았다.

선공개한 ‘셋 미 프리 Pt.2’는 아픔,
슬픔, 공허함 등 내면의 다양한 감정을

떨치고 자유롭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낸 힙합 장르의 곡이다.

지민은 23일 미국 NBC 인기 프로그
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해 진행자인 지미 팰런과 앨범에 대
한 이야기를 나누고, 26일 SBS 음악프
로그램에도 출연한다.

뒤를 이어 블랙핑크의 지수가 31일 첫
솔로 앨범 ‘미’(ME)를 발표한다. 특히
지수는 블랙핑크 솔로 프로젝트의 마지
막 주자이면서 블랙핑크 영상들 가운데
역대 최대 제작비를 투입했다고 알려지
면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
면 지수의 솔로 앨범은 6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2주 만에(20일 기준) 선주문
량 95만 장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케이
팝 여성 솔로 가수 단일 앨범 가운데 최
고 수치이다. 예약 판매를 시작한 후 이
틀 만에 51만 장, 일주일 만에 84만 장의
선주문을 기록한 바 있다.

소속사는 “앨범 발매 일까지 약 11일
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케이팝 여성 솔
로 가수 아티스트 최초 ‘밀리언셀러’ 타
이틀까지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일
본, 동남아 등지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지민, 아이튠즈 1위…지수, 밀리언셀러눈앞

24일첫솔로앨범 ‘페이스’발표
美NBC ‘지미팰런쇼’출연예정

31일발표…솔로마지막주자
앨범 선주문량 95만 장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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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왕’ 조용필(73)이 활동 기지개를 켠
다.

올해 데뷔 55주년을 맞은 그는 5년 만에
대중음악계의 성지로 꼽히는 서울 잠실종
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무대에 올라 팬
들과 만난다.

21일 소속사 YPC와 공연기획사 인사이
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조용필은 5월

13일 오후 올림픽주경기장에서 ‘2023 조
용필&위대한탄생 콘서트’를 연다. 이곳에
서 공연을 여는 건 2018년 데뷔 50주년 콘
서트 이후 5년 만이다.

올림픽주경기장은 5만 명 이상 동원할
수 있는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가수들만
무대에 오를 수 있어, 대중가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조용필은 2003년 데뷔 35주년 기념 공
연으로 주경기장에서 최초로 콘서트를 연
솔로가수로 기록됐다. 이후 20년간 일곱
차례나 공연을 열어 모두 매진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84년 문을 연 주경기장은 6월부

터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용필 콘
서트가 마지막 공연인 셈이다.

인사이트는 이날 “‘굿바이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이 될 이번 공연은 세대를 관통
하는 조용필의 명곡과 함께 상징적인 공간
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
다.

조용필은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 정규
20집 발표 등 바쁘게 활동을 이어갈 예정
이다. 지난해 11월 20집의 선공개 싱글인
‘찰나’와 ‘세렝게티처럼’을 발표해 여전히
세련된 감각과 녹슬지 않은 보컬을 자랑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데뷔 55주년 ‘가왕’ 조용필, 5년 만에단독콘서트

5월 13일올림픽주경기장서팬만남
주경기장 리모델링 전 마지막 공연

‘가왕의 귀환!’ 가수 조용필이 5월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5년 만에 단독 콘
서트를 연다. 사진제공｜Y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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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가 ‘강철부대’,
‘도시어부’ 등 인기
예능프로그램들을
시즌제와 스핀오프
로 제작해 내놓는다.
23일 ‘도시어부’ 출
연자들이 횟집 사장
으로 출연하는 ‘도시
횟집’을 시작으로 강
력 범죄 사건을 다루

는 ‘블랙2: 영혼파괴자들’을 잇따라 선보인다. ‘하트시
그널4’와 ‘강철부대3’은 각각 5월과 9월 방송한다. 배우
김선아가 주연한 ‘가면의 여왕’이 4월 24일 첫 방송한
다. 비혼주의 공무원 이야기인 ‘혼자어때 결혼어때’, 웹
툰 원작의 ‘남과 여’, 사극로맨스 ‘도화객주’ 등을 내년
초까지 차례로 선보인다.

채널A, 스핀오프 예능 ‘도시횟집’ 방송

배우 안재홍
주연하고 장
항준 감독이
연출한 영화
‘ 리 바운 드 ’
(사진)가 이
탈리아 우디

네 극동영화제에 초청됐다. 21일 배급사 바른손이앤에
이에 따르면 ‘리바운드’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리
는 영화제에서 관객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4월 5일
개봉하는 영화는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에 출전한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우디네 극
동영화제는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유럽 최대 규모 영
화제로 매년 이탈리아 동북부 우디네에서 열린다.

‘리바운드’,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 초청

1990년대를 대표하는
고 가수 서지원의 신곡
이 27년 만에 발매된
다. 21일 음반 제작사

옴니뮤직에 따르면 서지원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싱글
‘리버스 오브 서지원’이 27일 공개된다. 그의 이름으로
신곡이 나오는 것은 1996년 3집 ‘메이드 인 헤븐’ 이후
처음이다. 제작사는 음성 복원 기술을 통해 그의 목소리
로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를 녹음했다. 노래는
1989년 가수 이승환 1집 ‘BC 603’ 수록곡이기도 하다.
서지원은 1994년 데뷔한 후 스타덤에 올랐으나 2집이
나오기 전인 1996년 1월 1일 세상을 떠났다.

故 서지원 신곡, 27년 만에 발매

편집꺠꺠｜꺠꺠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